
소각대체기술 분석 – 폐기물 종류별 적용성 
 
 
 
소각대체기술분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소각 대체기술 개발현황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폐기물의 종류를 1)폐수, 2)농축유기폐액 및 

폐슬러지, 3)잡고체폐기물로 나누어서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소각대체 기술들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각대체기술들 중에서 비교적 고온에서 

운전되는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과 마찬가지로 다이옥신의 생성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각 대체 기술로서 분류되는 여러 고온처리 

공정들이 기존의 고온 공정인 소각, 가스화 및 열분해 공정에 비해 다이옥신이나 

퓨란의 생성 가능성의 아주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1. 소각 대체 기술의 적용성 

  

가. 폐수(Wastewaters) 처리에 적합한 소각 대체 기술 

 

- UV Photo-Oxidation (ambient temperature) 

- UV Photo-Catalytic Oxidation (ambient temperature) 

- Electron Beam (ambient temperature) 

- Chromox (ambient temperature) 

- Ultrasonics (average ambient temperature) 

- Electrohydraulic Discharge (average ambient temperature) 

- Liquid Corona (average ambient temperature) 

- Mixed Oxidants (MIOX) process (up to 60°C) 

- Electrochemical Peroxidation (15?70°C) 

- X-Ray/Gamma Ray Destruction (ambient temperature) 

-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above 374°C). 

 

   이 중에서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acid digestion 및 catalyzed wet 

oxidation (DETOXSM)은 폐수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폐수를 정량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산 용액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증발시켜야 



하므로 공정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은 폐수보다는 농축 

유기폐액(concentrated organic liquids)이나 슬러지(sludges)의 처리에 적합하다. 

이러한 기술들을 포함하여 농축 유기 폐액이나 슬러지의 처리에 적합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나. 농축 유기 폐액이나 슬러지의 처리에 적합한 소각 대체 기술 

 

- Wet Air Oxidation (150?325°C) 

- Wet Oxidation (80?100°C) 

- Catalyzed Wet Oxidation (Delphi DETOX SM ) (200°C) 

- Acid Digestion (phosphoric/nitric acid) (185?200°C) 

-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three concepts based on silver, cerium, and cobalt (50?60°C) 

- Peroxydisulfate (Direct Chemical Oxidation) process (80?100°C) 

- Neutralization/Hydrolysis (ambient temperature) 

-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above 374°C) 

  - Steam Reforming (300?1,200°C) 

  - ChemChar (1,200°C) 

- Eco Logic process (850?950°C). 

 

위의 마지막에 나타낸 네 가지의 기술들은 비교적 고온(300?1,200°C)에서 

운전되는 기술로서 산화에 필요한 산소를 수증기로 공급함으로써 배기가스 처리 

공정에서 de novo synthesis 에 의한 다이옥신이나 퓨란의 생성 잠재성을 줄인 

공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들은 비교적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수은과 

같은 휘발성 유해 중금속을 휘발시키므로 수은을 함유하는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는 적합치 않거나 별도의 처리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반면 이러한 

공정들은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가연성 잡고체의 처리에 적합하다. 이와 

함께 잡고체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다. 가연성 잡고체 (Combustible Debris) 의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 Catalyzed Wet Oxidation (Delphi DETOX SM ) (200°C) 

- Acid Digestion (phosphoric/nitric acid) (185?200°C) 

- Steam Reforming (300?1,200°C) 

- ChemChar (1,200°C) 

- Eco Logic process (850?950°C). 

 

나열한 유기 폐액과 슬러지 등에 적용이 가능한 소각 대체 기술들은 잡고체류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분쇄되어 반응기로 공급된다면 된다면 잡고체류도 충분히 

산화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초임계수 산화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는 이러한 잡고체 폐기물의 처리에 적용될 수 없다.  Steam reforming, 

ChemChar 및 Eco Logic process 들은 토양 및 무기슬러지 내부의 오염 유기물을 

분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ultrasonic 기술은 슬러리화된 유기물 오염 

토양으로부터 유기물을 제거하여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다. 토양 내부에 비독성 

물질인 실리카, 알루미나나 carbonate 등은 DETOXSM, acid digestion, 또는 direct 

chemical oxidation 공정 용액에 쉽게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들은 

이러한 무기물 매트릭스의 제염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2. 고온 소각 대체 기술에서의 Dioxin 생성 가능성 

 

   가. Ultarsonics, electrohydraulic discharge 및 liquid corona 

      이러한 기술들은 국부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지만 공정 전체는 

상온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온도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공정들은 자유 산소 

(free oxygen) 대신에 수산기(hydroxyl radical)를 이용하여 유기물은 산화 

분해하고, 고온에서 운전되더라도 고온에서의 체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1000분의 1초 이하), 다이옥신이나 퓨란의 생성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 습식 공기 산화 기술(Wet air oxidation) 



       액상에서 dissolved oxygen 를 이용하여 325°C 이하에서 유기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을 생성하지 않는다.  

 

   다. Steam reforming, ChemChar 및 Eco Logic 공정 

      이러한 공정들은 스팀을 자유 산소 대신 산화제로 사용하기 때문에deacon 

reaction을 일으키지도 않고, 소각과는 달리 입자상 성분들이 거의 비말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de novo 합성으로 dioxins이나 furans을 생성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러한 공정에서 발생되는 합성 가스의 연소는 입자상 성분이나 

염화수소 가스가 제거된 후에 이루어지고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공정의 

배기체 처리공정에 입자상 성분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de novo 합성의 

가능성은 아주 적다. 

 


